10과  회개와 죄 사함.  2026년 6월 6일
1. 회개:
· 회개를 미룸.
·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.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.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바빴습니다! (눅 10:40-41).
· 우리도 마르다와 똑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성령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가르쳐 주시며 회개하라고 호소하실 때, 사탄은 온갖 ​​계획들, 근심, 그리고 많은 방해 꾼들로 마음에 가득 채워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.
·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(겔 33:11). 우리의 죄를 더러운 옷에 비유하시며(사 64:6) 그분의 정결한 옷과 나의 더러운 옷을 맞바꾸자고 하십니다(슥 3:4).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옷입니다(계 7:14).
· 참 회개.
· 회개가 무엇입니까?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? (고후 7: 10)
· 우리는 자신의 죄로 뼈아픈 결말을 맞이할 때 후회합니다.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. 만약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거나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).
· 아무런 피해가 없었더라도 내가 죄 지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슬퍼하고 용서받고 싶은 깊은 갈망이 일어날 때, 비로서 나는 베드로가 했던 것 같은 진정한 회개와 마주하게 됩니다).
· 우리가 죄 지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깊은 슬픔으로 “갈기갈기 찢으시고…쓰라린 상처를 입히십니다.”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응답한다면,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십니다(호 6:1).
· 회개하라는 호소.
·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 같은 기별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. “회개하라”는 것이었습니다 (마 3:1-2; 4:17.
·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?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(행 2:38; 3:19). 그러면 회개와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?
(1)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십니다. (롬 2:4)
(2) 우리의 응답은
(a) 저지른 잘못들을 진심으로 깊이 슬퍼하며
(b) 죄를 버리려는 정직한 결심을 함
(3)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(골 1:13-14).)
· 회개와 용서는 언제나 우리를 개혁, 곧 죄 짓기를 멈추려는 태도의 변화로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(요 5:14).
2. 용서:
· 용서의 은혜.
· 강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. 또한 죄 용서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. 하나님의 성품이 “선하시며, 즐겨 용서하시고, 자비가 풍성하”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(시 86:5; 출 34:6-7).
· 사랑에 이끌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(엡 2:4-5).
· 우리가 자기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,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(히 12:1-2).
· 용서의 옷.
·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들은 ‘희고 깨끗한 세마포’를 입고 있으며, ‘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의 결점이 없’습니다(계 19:8; 엡 5:27).
· 이 세마포는 “성도들의 옳은 행실”을 상징합니다(계 19:8). 그러나 이 의로움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(계 7:14).
·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,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벌거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. 그러나 ​​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벌거 벗었습니다(창 3:7-10).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‘혼인 예복’을 상징합니다. 곧 우리의 죄를 말끔히 지워 없애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 입니다(창 3:21; 시 51:7-10).
·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(마 22:1-14).
